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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에너지솔루션 "3 분기부터 미시간 ESS 출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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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하반기 실적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전력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분기

부터 미시간 현지 생산 물량의 출하가 본격화된다"며 "전기차 배터리의 빈 공간을 에너지정장치(ESS)로 메꿔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와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 공유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존 투자 계획의 전면 재조정과 함께 일정 기간 둔화되는 EV(전기차) 수요를 ESS 사업 확대로 극복하겠다"며 "이미 확

보된 생산능력(CAPA)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자원의 재배치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ESS기획관리담당은 ‘북미 ESS 시장 수요 대응 계획’에 대해 "현재 당사는 북미시장에서 리튬인산철(LFP) ESS 제품을

현지에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기존 ESS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등 수주 모멘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50GWh(기가와트)를 상해하는 수주 장부 물량을 확보했고 현재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의 전반적 수요 둔화를 예상했다.

이연희 경영전략담당은 ‘미국 감세법안(OBBBA) 확정에 따른 EV 수요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EV 보

조금 혜택 폐지에 따라서 완성차업체(OEM)들이 EV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보조금 일몰 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창실 CFO도 "9월 이후에 보조금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주요 OEM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과 다소 보수적인 재무 운영 기조

는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의 모멘텀은 당분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유럽시장은 EV용 생산라인을 ESS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재욱 법인기획관리담당 상무는 "하반기 유럽 주요 고객사 신차 출시 계획과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도 신규 중저가 케미스

트리 제품 양산을 순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일부 EV용 라인에 ESS 전환을 추진해 폴란드 공장 가동률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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